안녕하세요. 이희경 김경희 소명 향유 가정이 인사 드립니다.
지금 이곳 캄보디아는 연중 가장 더운 시기라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막힙니다.
이 곳에서 매일 매일의 일상을 보내다 보니 하루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소식을 보내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이곳은 4월에 새해를 맞습니다. 캄보디아 설날에는 신학생 한 명이 집으로 초대를 해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희가 농담 삼아 집도 땅도 없다고 했더니 자기 땅이 있다고 그곳에 집을 짓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삶이 어떤지 볼 겸 그 곳을 방문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여동생과 살고 있는 믿음이 없는 가정의 신학생집 이었지만 이 날 복음을 전하여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기를 즐겨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을에는 고아원, 학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살 집을 짓는 것도 좋지만 복음을 위해 땅이 잘 사용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생은 마음을 다해서 돕고자 합니다. 주위에 마음을 나누어 주는 현지인이 있어 마음이 따뜻해 집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지낸 세월이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올해 들어서는 체력이 많이 떨어 진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지난 연말엔 아내와 향유가 3월에는 제가 댕기열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더운 시간에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내는 머리카락이 한달 가량 심하게 빠져 몹시 고민스럽기도 했습니다. 머리 숱이 줄긴 했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말 동역자님의 기도 없이는 선교지 에서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소명이와 향유는 학교에 잘 적응 한 것 같습니다. 밤에 이빨을 갈던 것도 멈추었고 손가락 물어 뜯는 것도 좋아졌습니다.
주중에는 여전히 공부하고 주말에는 프놈펜 근교 엉스눌 이라는 시골로 전도를 나갑니다. 그 중 과부가 땅을 헌물 한 쁘레이 클라 마을은 가로7미터 세로12미터로 교회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3500불 미국 복음 장로교회의 지원으로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교회를 짓다 보니 예상 밖의 재정이 450불이 더 들고 화장실을 짓는데 남1칸 여1칸 400불이 더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엉수눌 지역에 신학교 학생들이 두 세 명씩 짝을 지어 교회 개척을 합니다. 현재는 9마을에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쁘레이 클라 마을에 제일 먼저 교회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페악과 삐섯이라는 신학생이 맡아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껑아오 마을에서 주말 마다 들어가 전도하며 사역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신학교학생 한 명과 같이 시작했지만 전도하며 개척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토요일엔 저와 아내와 소명이와 향유가 함께 마을로 갑니다. 간혹 아이들이 힘들게도 하지만 소명이는 저희를 도우려고 노력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아이들은 한인 교회에 두고 저희 부부만 갑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그들에게 동요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도 합니다. 처음엔 공부를 마친 후 사탕을 나눠 주기 위해 줄을 세우는데도 10여분이 소모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주위에서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을 지켜 보던 마을 아주머니들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저희를 지원해 줍니다. 처음엔 아이에게 나무라지도 않던 엄마들이 아이들이 떠들면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마을로 나가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언제나 기쁨으로 채워 집니다. 앞으로 중학생들 몇 명을 뽑아 제자 훈련하고 주일 학교 리더로 세웠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해 주세요. 

주위 한 마을에서는 저희의 사역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을에도 사역 해 주기를 바라는 곳이 있어 그 마을에도 주말 학교 사역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말 사역을 통해 그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캄보디아가 급속도로 발전 합니다. 엉수눌 이곳도 공장이 들어서고 시골길이 대로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되면 전도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지말이 어눌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마다 복음을 받아 들이는 사람이 늘어 감을 봅니다. 저희 사역을 돕는 현지인 사역자 하나 없이 마을에 사역을 나갈 때 마다 힘들지만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서기만 하면 주님께서 먼저 일 하심을 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 건강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